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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이 본 러시아월드컵과 대한민국

“지금 상태로는 16강 진출
가능성은 50%가 안 되지만,
남은 시간 잘 준비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2002 한일월드컵, 2006 독
일월드컵, 2010 남아공월드컵

에 출전해 안정환과 함께 월드컵 본선 한국 최다골
(3골) 기록을 보유한 박지성(37)이 6월14일(한국시
간) 개막하는 2018 러시아월드컵의 SBS 중계 해설
위원을 맡았다.

박지성은 16일 서울 목동 SBS사옥에서 기자간
담회를 갖고 해설자 데뷔 소감과 함께 대표팀에 대
한 솔직한 생각을 들려줬다.

16강 진출 가능성에 대해 그는 “확률이라고 말하
긴 어렵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50%가 안 된다고
본다”면서도 “월드컵에서는 언제나 이변이 일어났
다. 남은 시간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와 팬들의 응원
에따라달라질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 이어
“1승1무1패로 16강에올랐으면좋겠다.스웨덴과첫
경기로반드시승점3점을따내야한다”고말했다.

선수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박지성은
“최종예선을 통해 대표팀에 대한 비난이 많았던 만
큼 선수들 부담도 클 것이다. 오히려 선수들이 대회
를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해설위원으로서 대표팀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그는 “부상으로 엔트리가 많이 바뀌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플랜B를 어떻게 펼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비 조직력이 얼마나 발전하느냐가 관
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가장 기대되는 선수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
PL)에서 활약중인 손흥민(26·토트넘)을 꼽았다.

“손흥민은 스스로 결정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췄
다”고 평하고 “최고의 무대에서 뛰는 한국선수가
많지 않았다. 그런 선수를 대표팀이 가졌다는 것이
큰 무기다. 잘 활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승우(20·이탈리아 세리에A 베로나)의 발탁에 대해
서는 “당돌한 젊은 선수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에
너지가 팀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
단했다.

4강 진출팀으로는 브라질·독일·프랑스를 예상하
면서 “나머지 한 팀은 이변을 예상해 물음표로 남겨
두겠다. 결승전 예상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우승후보로는 브라질을 꼽으면서 “네이마르가
부상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
다. 조별리그를 통과해 어떤 팀끼리 붙는
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독일이나 프랑
스도우승할수있다”고내다봤다.

박지성은 “해설위원으로 어색하다”
고 했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자연스러운
말솜씨를 뽐냈다.

“배성재 아나운서가 ‘해설을 통해 어떤 축
구를 했고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팬들과 공유하
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고 설득했다”며 “좋은 해
설”을 강조한 박지성은 “경기장 안과 밖에서의 시
야는 다르다. 실수와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지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지적이 이
번 월드컵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러시아월드컵은 2002년 대회 주인공들의
‘해설 대결’로도 관심을 모은다. 박지성은 MBC 안
정환(42), KBS 이영표(41) 해설위원과 선의의 경쟁
을 하게 됐다.

박지성은 “방송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청률을
고민할 것이지만,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각자 다른 선수 생
활을 했고 축구를 보는 관점도 다르다. 자신의 생각
을 토대로 다르게 해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박지성은 개막전인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경기
부터해설위원으로나선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스웨덴반드시꺾어야 16강보여
브라질 독일 프랑스는 4강 무난
우승후보 1순위로 브라질 꼽아
꺋박지성표꺍 독특한 해설로 어필

▶ 2018 러시아월드컵 SBS 해설위원으로 나서는 박지성이 16일 서울 목동 SBS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표팀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과 대회 전망, 해설을 맡게 된 배경 등을 소개했다. 뉴시스

뀫“제가 너무 기술이 없는 것 같잖아요.”
“손흥민은 더 공격적이고, 스피드와

기술이 있으며, 마무리도 잘한다. 저

는 에너지가 넘친다”는 자신의 말에

“손흥민은 그럼 에너지가 없냐”고 배

성재 아나운서가 반문하자 핀잔을 주

며.뀫“심판이 가장 약해보이지 않을까.”
예선리그 상대인 독일 대표팀에서 가

장 약해보이는 포지션을 꼽아달라는 질

문에. 독일은 전 포지션에 걸쳐 약점을

찾기 어렵다는 생각의 우회적 표현.뀫“비싼 선물 했더니 말을 잘해주시네요.”
배성재 아나운서가 “박지성은 좋은 아

빠이고 사석에서 굉장히 웃기다. 또 친절

하기 그지없다”고 자신을 칭찬하자.뀫“저는 항상 이긴 것만 기억한다.”
“메시와 맞대결에서 1승2패를 거뒀

다”는 박지성의 말에 배성재 아나운서가

“3전 전패 아니냐” 되묻자 “UEFA 챔피

언스리그 4강전에서 이긴 적이 있다”고

항변. 백솔미 기자

박지성의 꺋촌철살인꺍 말말말

한국 16강 확률 50% 미만
손흥민활용법이키포인트


